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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전쟁기 한문독본의 발간 현황과 성격을 고찰하고 국어과 

한문교육에서 실질적인 교재로 사용된 常用漢字讀本의 매체 특성과 

독본에 깃든 국가주의 담론의 실체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한

국전쟁기에 간행된 다양한 한문독본의 매체 기반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교수요목기에서 현재의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어교육제도와 한문독

본의 관련성, 한문독본과 국가주의의 관련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한국전

쟁 전후 한문독본을 우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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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문교부는 상용한자 1,000자를 지정하여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

습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전시문교행정의 방침에 부응하

여 광복기부터 발행되어 오던 다양한 종류의 한문독본이 생산ㆍ재생되

면서 폭넓게 유통되었다. 문교부의 상용한자는 곧 교육용 한자였으며, 

언어생활에서 한자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한문독본은 한

문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필수 매체로 기능하였다. 그런 까닭에 문교부 

인사의 ‘추천’이나 문교부의 ‘검정’을 받은 한자와 한문 교육을 위한 별

도의 교재들이 거듭 제작ㆍ출판되는 것은 자유스러운 현상이었다. 이 시

기 글쓴이가 확인가 한문독본은 6종 19책에 이르렀으며, 전중기(戰中期) 

동안 판을 거듭하면서 발행되었다. 이 독본들은 다소 편차가 존재하지

만, 대체로 전시 국어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수용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전쟁기 

국어과 한문교육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생활교육연구회에서 발간한  

常用漢字讀本 1∼3의 매체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독본은 전통적인 한

문교육의 성격을 넘어 국민국가의 형성과 유지를 공고히 하는 이데올로

기적 기능을 일정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며 학습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

하는 사상훈련의 매체로 기능하였다. 또한 1951년 3월 발간된 전시독본

의 편찬 의도와 내용 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전시 국민의 의무나 

국군 위문, 승전의지의 고취, 국가재건의 방향 모색 등 당대 긴급 현안들

을 담고 있었다. 특히 서사와 설명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한문에 대한 흥미와 학습의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한 점은 이 시기의 다

른 한문독본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었다. ‘연습문제’를 각 

단원마다 두어 한자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처럼 常用漢

字讀本를 통해 전시 교육과정에서 한문독본이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과 

당시 국어과 한문교육의 실체, 그리고 한문독본의 존재방식과 성격을 구

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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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머리

  

  이 글은 그동안 연구영역에서 배제되었던 한국전쟁기 한문독본의 발

간 현황과 성격을 고찰하고, 常用漢字讀本을 대상으로 전시 국어과 한

문교육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반한다. 한국전쟁기 교육

은 국가주의의 기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까닭에 삶의 자잘한 

일상에서부터 학교사회에까지 새로운 문화전선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시독본을 비롯하여 각급학교에서 부독본으로 사용된 독본

의 생산과 재생산, 유통과 향유는 전시문화의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

나였다.1) 두루 알다시피 근대 이후 공식적인 교과서의 형태로 존재했던 

독본(讀本)은 제도교육의 안팎에서 생산된 모범적인 읽기 교재의 일종

이다. 그것은 발간주체의 의도와 시각에 따라 다양한 체제와 형식을 띠

고 있으며, 내용 구성에서도 당대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적절하게 반영한 

텍스트로 기능하였다. 이제껏 한국전쟁기에 발간된 다양한 종류의 정훈

독본이나 문학독본, 한문독본 들에 대해서는 발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전시독본과 문학독본에 관한 연

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2) 전시 국어교육의 실체를 거시적으로 파악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 이순욱,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한국문학논총 제58집, 한

국문학회, 2011, 425쪽.

2) 이순욱, 위의 논문, 423-452쪽; 박용찬, ｢한국전쟁 전후, 현대시의 국어교과서 정

전화 과정｣, 한국 현대시의 정전과 매체, 소명출판, 2011, 219-243쪽; 박용찬, ｢한

국전쟁 직전 국어교재에 실린 문학텍스트의 구성담론과 국가주의 시선으로의 이

동｣, 어문학　제119집, 한국어문학회, 2013, 223-253쪽;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

학독본과 문학교육｣, 한국문학논총 제66집, 한국문학회, 2014, 361-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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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문독본의 발간 현황과 매체 기반, 체재와 성격을 밝힌 실증

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신학제수립기 이후 발간주체를 달리하며 지속적

으로 생산된 한문독본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나라잃은시대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3) 자료 망실과 유실에 따른 자연스런 연구 경향으로 볼 수

도 있지만, 한문독본에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까닭은 문학독본

과 달리 한문교육을 국어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과소평가한 데 있었

다. 한문독본이 한자와 한문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전수하기 위한 교재

라는 상식적인 판단에 기대어 한문독본의 존재에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 

그런데 한문독본을 단순히 국어과 한문교육의 보조교재로 단순 취급할 

수 없는 일이다. 전시 한문독본이 한자 또는 한문 지식의 확대뿐만 아니

라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내면화하는 국민교육의 주요한 텍스트로 기

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난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전시생활과 전시독본이 

국가주의를 심화시키는 정훈교육독본으로 널리 유통되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국어과 부독본으로 활용된 한문독본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한문독본은 ‘전시독본’과 마찬가

지로 교육현장에서 국어과 한문교과서로 사용된 매체다. 이를 통해 민족

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냉전적 반공주의를 전면적으로 강조하는 교육적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었던 셈이다. 그만큼 한문독본은 문학독본과 더불

3)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임상석, ｢조선총독부 중등교육용 조선어급한문독

본의 조선어 인식: 新編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의 번역과 문체를 중심으로｣, 한
국어문학연구 제57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185-208쪽; 박치범, ｢日帝强占

期 普通學校 朝鮮語及漢文讀本의 性格:  第一次 敎育令期 四學年 敎科書의 ‘練

習’을 中心으로｣, 어문연구 제39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449-476쪽; 

노관범, ｢대한제국 말기 동아시아 전통 한문의 근대적 轉有朴殷植의 高等漢文讀

本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4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119-155쪽; 

임순영, ｢중등교육조선어급한문독본(中等敎育朝鮮語及漢文讀本)과 타(他) 독본

과의 비교 연구時文讀本, 中等朝鮮語作文, 文藝讀本과의 관련성을 중심으

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135-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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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시교육 부문에 작동한 국가주의의 실상과 지향점을 오롯이 파악할 

수 있는 매체라 볼 수 있다.4)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한국전쟁기 한문독본의 현황과 성

격을 밝히고, 常用漢字讀本을 중심으로 그것의 체재와 매체 특성을 규

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아직 그 실재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

았던 한문독본을 새롭게 발굴하여 국어교육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되돌

려 놓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한국전쟁기 한문독본의 발간 현황과 성격

  근대 이전 한자와 한문 독해 능력은 특히 문자 언어생활의 기초이자 

모든 학습 활동의 기초였다. 千字文과 類合을 교재로 삼아 언어생활

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한자와 한자어의 조어 원리, 장구(章句) 구성 원

리를 방식을 학습하도록 했으며, 啟蒙萹ㆍ童蒙先習ㆍ擊蒙要訣ㆍ 

明心寶鑑 들을 통해 한문 독해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학문에 입문하

기 이전에 선행해야 하는 수신(修身)의 실천적 방법을 체득하도록 하였

다. 향교와 서원에서는 小學을 통해 수신을 실천하도록 했을 뿐만 아

니라 학문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을 학습하도록 했다. 十八史略  
ㆍ通鑑과 사서(四書)․삼경(三經)을 학습함으로써 대학 입학에 기초적

인 자질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대학 입학 이전의 교육과정은 비

록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화된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

하다 보면 자연히 한자와 한문 독해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5)

  갑오개혁은 이러한 근대이전 교육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

4) 이순욱,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앞의 책, 426쪽. 

5) 유봉호, 한국교육과정사 연구, 교학연구사, 1992, 2-3쪽 참조. 이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이 책을 많이 참고하였다. 



554  한국문학논총 제71집

기가 되었다. 새로운 문물이 급속하게 밀려들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

육 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했다. 더욱이 계급을 타파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공식 문어도 한문으로 

고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 한문이 문어이던 시대의 지식인들

이 신문물의 소개와 도입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문

명은 국한문을 매개로 소개되고 도입되었기 때문에 신학제가 도입된 이

후에도 소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한자와 한문은 여전히 모든 언어생활

에 기초적인 교육 내용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나라잃은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특히 나라잃은

시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본어 교과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졌는

데, 한자와 한문은 중요한 교과 교육 내용으로 유지되었다. 신학제 수립

기(1894～1904)의 ‘國語及漢文’ 교과가 학교령 시행기(1906.9.1.～1909. 

8.31, 1909.9.1～1911.10.31)에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제1차(1911.11.1. ～

1922.3.31),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22.4.1～1938.3.31)에도 ‘朝鮮語及

漢文’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 해당 교과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이것은 

해당 시기 한자와 한문 독해 능력이 언어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에

는 변함이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3

차((1938.4.1.～1943.3.31), 제4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43.4.1～1945.8.15)

에 이르면 조선어 과목이 수의과목으로 바뀌면서 한자와 한문은 ‘國語

(日本語)及漢文’ 교과의 교육 내용으로만 남게 된다. ‘國語及漢文’은 제1

차 조선교육령 시행기부터 유지되었던 교과였다. 한자와 한문에 대한 해

독 능력은 일본어를 매개로 하는 언어생활에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國語及漢文’에서 학습해야 할 필수 한자는 1,300～1,500자로 정

해 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육 목표가 황국신민 양성으로 전일화되면서 

조선어 과목은 ‘수의과목’으로 바뀌었으며, 한자와 한문 교육은 물론 조

선어 교육도 공교육의 장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다. 

  광복 후 과도기 교육과정(1945.8.15～1946.9) 시기 국민 교육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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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선무는 국어 교육이었고, 그것을 주도한 것은 조선어학회였다. 국어 

교육은 한글 문맹에서 탈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6) 모든 교

과서는 한자가 괄호 안에 병기되기도 하였지만 한글 표기가 원칙이었다. 

한국어는 민족어이고 한글은 민족어를 표기하는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한자와 한문 독해 능력이 국어 생활에 기

초가 된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글들

이 모두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 교육에서 한자와 한문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

다. 그 때문에 교수요목기(1946.9.～1954.8)에 문교부는 상용한자 1,000자

를 지정하여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도록 했던 것이다. 

  1,000자는 근대 이전 초학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배웠던 천자문의 글자 

수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1,000자에 포함된 글자는 천자문에 포함된 글

자 가운데 544자만 선정하고 456자는 새로 선정하였다. 천자문 가운데 

456자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사용 빈

도가 높은 한자로 대체한 것이다. 상용한자는 곧 교육용 한자라 할 수 

있다.

  상용한자 1,000자 지정은 한자와 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

과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모종의 합의 결과로 보

인다. 왜냐하면 한자와 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한자와 한자어를 교육내용으로 포함하면 한문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을 것이다. 반면,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

람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한국어 문자생활이 국한문 혼용으로 이루어지

6) 광복기는  말글살이의 혼란 속에서 국가적 지위로 올라선 국어의 회복과 재구성, 

국어교육이 가장 긴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국어교과서와 문학독본은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새롭게 상상된 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어과 교육용 교재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던 주요매체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순

욱, ｢광복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 (1)｣, 동남어문논집 제36집, 동남어문학회, 

2013, 155-194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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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한자(어) 사용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방

법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는 “현대적 보통 상식”을 얻는 데

에도 1,000자의 한자는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1,000자의 한자가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면서 

문교부 인사의 ‘추천’이나 문교부의 ‘검정’을 받은 한자와 한문 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재들이 제작ㆍ출판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어생활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글들은 상용한자 지

정에 함축된 한자 사용 ‘제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광복 이전의 특성에서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공교육 경험자들은 ‘朝鮮語及漢文’

이나 ‘國語及漢文’ 교과를 통해, 사교육(가학이나 서당 등) 경험자들은 

천자문에서 사서삼경까지 한문을 매개로 글쓰기를 배웠는데, 하루아침

에 몸에 밴 언어 습관을 바꿀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발간

된 한문교재는 문교부의 한자제한 방침을 넘나들며 국한문 언어생활에 

필요한 한자와 한문교육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기에 발행된 대표적인 한문독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7)

① 김경탁 엮음, 中等漢文讀本 1∼4, 서울: 동방문화사/서울: 동국

문화사, 1947.8∼1951.9.

② 김능근, 高等漢文敎本 1∼3, 대구: 대영당/서울: 백영사, 1950.4∼

1952.3.

③ 김득초 엮음, 新修中等漢文 1∼4, 서울: 탐구당, 1950.5∼1953.3.

④ 민태식 엮음, 中等漢文 1∼4, 서울: 금룡도서주식회사, 1950.4∼

1952.3. 

⑤ 백남규, 한자교본(새 천자), 서울: 금룡도서주식회사, 1951.12.

⑥ 생활교육연구회, 常用漢字讀本 1∼3권, 서울: 금룡도서주식회사, 

1952.6. 

7) 이 외에도 임창순이 발행한 中等漢文讀本(남선문화사, 1946)과 김춘동의 精選

高等漢文讀本(삼성사, 1947.8) 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문독본이 발행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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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은 광복기 문교부검정(1949.7.25)을 거쳐 전중기8)에도 중등학교 국

어과 한문 교과서로 사용된 독본이다. 광복기 동방문화사에서 발행되었

으나 1950년 5월 출판사를 바꿔 동국문화사에서 판을 거듭하여 간행되

었다. ｢例言｣에서 알 수 있듯이, 類語, 文法, 造句 들의 현대중국인 한문

교수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근대 이후에 만든 한문문장

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학 경전에서 발췌한 글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

다. 이 독본은 당시 발행되었던 국어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민족 자존심과 

애국심의 고취,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1권의 여러 과와 제3권 46과 ‘愛祖國’, 4권 13

과 ‘論國民之愛國’ 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습문제는 주로 한

문을 국어로 옮기는 문제와 우리말 문장을 한문으로 옮기는 문제를 제

시하고 있다. 특히 1951년 9월 13판까지 발행된 제1권을 보면, ‘自由與平

等’, ‘自由’, ‘自由與德行’ 등 3과에 걸쳐 자유와 관련된 단원(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장에 현토(懸吐)하지 않고 과제로 제시하였

다. 

  ② 또한 문교부 검정을 통과하여 국어과 한문교과서로 사용된 독본이

다. 1950년 4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1951년 9월 재판, 1953년 3월에 3판

을 찍었을 만큼 당시 국어과에서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학습자

료로 널리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당시 중등학교(국립체신학교, 흥국공업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김

득초가 편찬했으며, 문교부 검정(1951.8.12.)을 거쳐 ‘중등학교 국어과 한

문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초판 발행 이후 1955년 2월에는 6판을 발행했

다. 이 독본은 한자 획순에서부터 단문 독해까지 나라잃은시대 朝鮮語

及漢文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과(課)별 익힘 한자(음, 훈)를 별도로 제시

8) 이 글에서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기부터 1954년에 이르는 시기를 ‘한국전쟁기’로 

규정하고자 한다. 단정 수립에서 한국전쟁 발발 이전을 전전기(戰前期), 1950년 6

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를 전중기(戰中期), 문학제도가 안정되던 

1954년 후반까지를 편의상 전후기(戰後期)라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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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제1권은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국가 정체성 인식 교육의 

의도를 적극 반영하여 독본을 구성하였다. 대표적으로 “愛祖國이라.”와 

“國民은 宜當遵守國法이니라.”(13쪽), “國民은 有三大義務하나니 一曰徵

兵이오 二曰納稅오 三曰敎育이니라.”(18쪽), “三一節 制憲節 光復節 開天

節 此四節은 爲我國四大慶節也니 吾等은 應當盡心慶祝此節이니라.”(‘四

大節’, 21쪽) 들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권 이하는 이러

한 측면이 약화되는데, 訓民正音序(2권 제11과) 들에서 보이듯 민족 자

존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3권에는 주로 유학경전에서 발취한 글을, 4권

에는 한국과 중국의 고전에서 발췌한 글을 두루 수록하였다. 문장의 경

우에는  “主意衛生하고 鍛鍊身體면 可以保存健康이니라. 健康之福은 貴

於財寶니라.”와 같이 우리말 토(吐)를 붙이고 있으며, 대체로 근대 이후

에 만든 한문문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습문제는 ①과 동일하게 한문을 

국어로 옮기는 문제와 우리말 문장을 한문으로 옮기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④는 당시 충남대 문리과대학 교수로 일했던 민태식이 엮은 독본이다. 

1950년 5월 20일 문교부 검정을 마쳤다. ｢例言｣에서 알 수 있듯이, “現實

情과 漢字制限의 方針에 따라서 어려운 漢字는 可能한 限 이를 制約”하

여 교재를 구성하였다. 현토는 하지 않고, 單字/句/文의 뜻풀이와 文法을 

설명하고 있으며, 품사와 표점 해설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

리말로 풀이하는 문제와 우리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문제를 연습문제

로 제시하여 ①, ③과 비슷한 체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胡適(1891 

～1962)의 名家日記抄(제4권 41과 ‘西方의 信義’)에서 드러나듯 근대 이

후 한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중기에 발행된 다른 독본

들과 달리 국가주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

  ⑤는 당시 한자제한의 분위기 속에서 문교부가 선정한 한자를 바탕으

로 엮은 독본이다. 저자 일석(一石) 백남규9)는 한자제한촉진운동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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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 있었던 인물로, 당시 문교부 선정 상용한자를 보급하는 데 주도적

인 역할을 담당하였다.10) 1951년 12월 초판 발행 이후 불과 5개월 뒤인 

1952년 4월 12판을 발행했을 정도로 , 이 시기 대중들이 가장 널리 사용

한 독본으로 보인다. 이 독본의 속지에 수록된 당시 문교부장관 백낙준

의 추천사는 이 책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백일석 선생의 역작인(文敎選字만으로 지은 글) 한자교본(새 천자)
가 발간되었기 이에 추천하오니 널리 쓰이게 되도록 盡力하시기를 간절

히 부탁하나이다. 이 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目下鄕村에서 傳習하는 千年古腐의 殘物로서 現下 민주주의교육에 

不適한 “옛 千字”를 對敵함. 

2. 저작이 간명하고 순서가 정연하여 가장 상식적이며 민주적이며 애

국적임.

3. 초ㆍ중등교육 및 일반 청소년 讀物에 적당함.

  이 독본은 새 천자를 크게 상(544자)ㆍ하(456자)로 분할하고, 상은 다

시 갑(240자)과 을(304)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甲은 序言(128자)ㆍ天門

(48자)ㆍ地門(64자), 乙은 人門(인륜 64자, 인체 64자, 생활 96자)ㆍ生物

(동물 32자, 식물 48자)로, 하에 해당하는 丙은 政法(176자)ㆍ經濟(64자)

ㆍ敎育(96자)ㆍ사회(80자)ㆍ結辭(40자)로 구성하여 총 10개의 장에 걸쳐 

1000자를 학습하도록 했다. 국민학교에서는 갑ㆍ을ㆍ병을 4ㆍ5ㆍ6학년

9) 一石(또는 한돌) 백남규는 1891년 전북 고창군에서 나서 1956년 심장마비로 돌아

갔다. 1919년 서울 중동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중앙고등보통학교, 동광고등보통

학교, 정신여학교, 동덕여고, 남성중고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일했다. 그는 

교육자이자 농촌계몽활동에 힘쓴 사회운동가였으며, 한국에스페란토 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다. 1929년 문맹퇴치운동의 일환으로 算數唱歌(이문당)를 집

필했으며, 시조와 한시를 여럿 남겼다. 최은숙, 일석 백남규 선생, 한국에스페

란토협회, 2006. ; ｢백남규씨 별세21일 심장마비로｣, 동아일보, 1956.11.24, 3면.

10) 그는 1952년 11월 25일부터 3주간 9회에 걸쳐 화ㆍ목ㆍ토요일 오전 8시 10분부

터 15분간 한자 해설 방송을 하기도 했다. ｢상용한자 해설방송 오늘부터 3주간｣, 

동아일보, 1952.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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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등학교에서는 상하를 1∼2학기에, 성인교육에서는 전편을 1년 중 

농한기에 배우도록 했다.11) 편자는 제한된 글자에다 어려움은 있었으나, 

“글자들이 늘 많이 쓰는 것, 뜻이 있게 짜여 있는 것”12)을 이 책의 장점

으로 꼽았다. 그만큼 이 책은 1,000자로 제한한 문교부의 한자교육 정

책13)을 가장 잘 반영한 교재로 널리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⑥은 문교부에서 선정ㆍ공포한 상용한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연구회14)에서 발행한 독본이다. 단순히 낱낱의 한자

로 제시하지 않고, “글을 읽는 동안에 글의 내용을 배우는 한편 한자로 

쓴 말을 공부할 수 있게”15) 서사나 설명문에 포함된 한자어로 한자 학

습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독본들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한자교본(새 천자)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글자인데도 문교부

에서 발표한 상용한자에서 제외된 것을 포함하여 한자교육의 수월성을 

드높이고 있다. 이 독본의 발간 취지는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3권의 제4과 ｢漢字와 國語｣에서 잘 드러나 있다.16) ⑤가 전통적인 

11) 백남규, ｢새 천자 분류표｣, 한자교본(새 천자), 금룡도서주식회사, 1952.4, 2쪽.

12) 백남규, ｢첫 말씀｣, 위의 책, 3쪽.

13) 문교부가 과도조치로 상용한자 천자를 골라 국민학교 4학년 300자, 5학년 300자, 

6학년 400자를 교수하도록 결정한 것은 1951년 4월이었다. ｢常用千字를 골라 國

民校 漢字 使用｣, 동아일보, 1951.4.28, 2면. 그러다가 1952년 2월 13일 초등학

교 4학년부터 한자를 천자 이내로 제한하여 교육시키기로 하였는데, 1학년부터 

한자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먼저 국문에 정통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4학년

부터 한자교육-千字로 제한 실시｣, 동아일보, 1952.2.14, 2면. 

14) 1953년 10월 31일 선산교육구 산동국민학교에서 개최된 생활교육에서 경남 장

학사 황필선의 강화가 농촌교육발전에 유익했다는 기사를 통해 이 단체의 성격

과 활동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生活敎育硏究會｣, 동아일보, 1953.11.9, 2
면. 현재 이 단체의 실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전중기에 다양한 단체들이 조

직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단체는 문교부의 외곽에서 전시문교를 뒷받침

한 정훈교육단체로 여겨진다. 조직 이름에서 드러나듯 교육을 생활과 밀접한 관

계를 갖도록 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통해 전인교육을 실시하고자 한 단체일 

가능성이 크다. 

15) 생활교육연구회, ｢머리말｣, 常用漢字讀本 1, 서울: 금룡도서주식회사, 1952.6,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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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문의 체재를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다면, ⑥은 상용한자 천자에 생활

한자를 포함시켜 초학자의 한자 학습을 용이하게 하고 전시 국민 교육

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셈이다. 

常用漢字讀本 차례
권 1 권 2 권 3

一. 우리 집 1. 國慶日 1. 大韓民國

  1. 一線에서 오신 아저씨 2. 우리나라의 地下資源 2. 國民의 義務

  2. 아저씨 歡迎會 3. 科學의 發達 3. 宗敎와 迷信

  3. 아저씨 배웅 4. 傳染病과 豫防注射 4. 漢字와 國語

二. 우리 學校 5. 共産侵略과 용감한 國軍 5. 便紙

  1. 우리 班 6. 民主主義와 自由 6. 卒業 後의 方面

  2. 우리 先生님 *附錄

  3. 學用品을 아껴 쓰자
  4. 우리 班 공부
  5. 일하기
三. 우리 고장
  1. 繁華한 거리
  2. 稅金을 바치자
  3. 民衆의 지팡이
  4. 便紙 부치기
  5. 銀行

四. 우리나라

  위의 차례에서 알 수 있듯이, ⑥은 국가주의에 충실한 국민 형성을 도

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발간된 독본 가운데 전시교육의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독본이라 할 만하다. 즉, 신학제 수립기의 한문독

본이 황제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조선교육령 시기의 한문독

16) “우리가 漢字를 안 쓰고 우리 글을 써야 할 것은 當然한 일이지만, 갑자기 이것

을 全的으로 쓰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混亂도 적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

의 生活 環境에 漢字가 如前히 쓰이고 있는 以上, 우리는 이 過渡期에 있어서 

우리의 生活을 便利하게 하기 爲하여, 不得已 恒常 쓰이는 基本 漢字만은 익히

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활교육연구회, 常用漢字讀本 3, 서울: 금룡도서주

식회사, 1952.6,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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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덕성 함양과 황국신민의 의식을 고취하는 적절한 교재였다면, 한국

전쟁기 常用漢字讀本이야말로 국가주의와 전시생활을 강조한 전시교

육의 방향을 가장 잘 담지하고 있는 텍스트인 셈이다. 물론 ①～⑤ 또한 

기본적으로 국가주의를 수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념은 일부 텍스트에

서만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뿐이다. 그에 비하면 常用漢字讀本은 국

가주의에 충실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적으로 형상화하여 전개하

면서 전시상황에서도 ‘국민’으로서 필수적인 활동과 의무 수행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어휘를 위주로 하여 한자와 한자어를 학습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런 점에서 ⑥은 국가주의를 텍스트 전면(全面)에 수용한 전

시교육 텍스트라 할 수 있다. 

3. 상용한자독본의 매체 특성과 국가주의

  1951년 2월 16일 문교부장관 백낙준은 ｢戰時下 敎育特別措置要綱｣을 

발표하여 전시교육의 핵심을 “멸공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戰局과 국제 

집단안전보장의 인식을 명확히 하여 전시생활을 지도”하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 道義敎育과 一人一技敎育(기술교육), 國防敎育을 전시교육의 

방침으로 삼았다.17) 도의교육이 국토건설과 문화건설, 교육재건의 선행

조건으로서 인간 재건을 실현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면, 기술교육은 국가

재건과 기술 습득 과정에서 발현되는 정신 수양에 교육적 의미를 두고 

있었다. 특히 국방교육은 국방사상을 행동화하는 데 있었다. 1951년 3월 

전시독본을 발간하고18), 교사들에게는 ｢戰時學習指導要領｣을 제공한 것

17) 중앙대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文敎史,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4, 130-131

쪽.

18) ‘전시생활’ 9종, ‘전시독본’ 3종을 포함한 전시독본의 발간배경, 구성, 내용에 대

해서는 이순욱,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앞의 책, 431-446쪽

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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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이는 백낙준에 이어 1952년 10월 3대 문

교부장관으로 취임한 김법린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전시교육체제에서 전시독본의 발간과 유통은 전시 국민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용한자독본은 국민국가

의 형성과 유지를 공고히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일정하게 수행한 

매체다. 이 독본의 발간은 백남규의 한자교본(새 천자)과 나란히 한자

교육이 한국문화발전에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상용한자 1천자를 선정하

여 수업을 실시19)하도록 한 문교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각 권의 나오는 한자(한자말) 수는 1권 279자(281자), 2권 

288자(455자), 3권 322자(512자)다.20) 생활교육연구회에서 발간한 상용

한자독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이 시기 전시체제에 부응하는 독본이 지식과 교양의 전수라는 

역할을 넘어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학습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보면, 상용한자독본 또한 동아시아 한문교육의 전통과는 일정한 거리

를 유지하면서 전시 사상훈련의 주요한 매체로 기능했다. 이는 편찬자가 

독본을 엮으면서 고려한 교재 내용 선정과 학습방법 들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1. 교재의 내용은 시국 인식, 국민 상식 및 일상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것을 주로 하였다. 

2. 한자 학습은 낱자로서의 학습은 피하고, 한자말로서 학습하게 하였

다.

3. 새로 나온 한자말은 각 페이지마다 밑에 따로 적어 놓았다.

4. 연습문제는 그 과에서 나온 한자를 어느 정도로 학습하였나를 알

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습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되풀이

하여 교재를 읽어 한자를 눈에 익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엮음, 앞의 책, 136쪽.

20) 각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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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 인식, 국민 상식, 일상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것”을 주된 내용으

로 삼았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1권의 차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집우리 학교우리 고장우리나라”로 논의를 확대해 가면서 애국주의와 

국가주의의 내면화, 상식의 확충, 전시 국민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장, 파출소, 우체국, 은행 등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기관에 대

한 소개, 국회나 정부기관의 조직 구성의 특성, 국민의 의무, 바람직한 

종교생활에 대한 권고, 과학발전의 역사, 문명인의 자세, 위생의 중요성 

들을 2∼3권에 걸쳐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용한자독

본은 전시 후방사회에서 요청되던 치안 문제와 세금 납부 들의 국민의 

의무, 국군 위문 등의 긴급 현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시생활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기획된 매체라 할 수 있다. 특히 2권의 5단원 ｢共産

侵略과 용감한 國軍｣, 6단원 ｢民主主義와 自由｣는 이 시기 전시담론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세계 민주국가 우방은 “우리나라의 참다운 

벗”(55쪽)으로 묘사되는 반면, “세계를 제 손아귀에 넣고 제멋대로 支配

하려는 소련의 野望에 어리석게도 꼬박 利用 當“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덤벼든” “北韓과 中國의 共産黨들”은 “괴물 같은 敵”(38쪽)이

거나 “짐승과 같은 共産軍”(40쪽)으로 격하된다. 이때 “熱熱한 적개심과 

抗爭心”에 기반한 결전담론과 승전의지는 이 시기 반공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의 국가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民主主義와 自由｣는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사상

전의 핵심 내용이다. 이 또한 전시생활 2-2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의 2

단원 ｢유엔은 우리를 돕는다｣와 전시생활 3-1 우리나라와 국제연합에
서 반복적으로 서술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아래에 인용한 상용한

자독본 3권의 6단원 ｢卒業 後의 方面｣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어린이의 

졸업 후 진로 모색(영일: 농업, 대식: 수산업, 복남: 공업, 갑동: 상업)을 

통한 전후 국가재건의 방향은 국가주의의 시각이 강조된 결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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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 한 사람은 희생이 될지라도, 周圍의 많은 사람을 救하여야 

하겠다는 마음은 文明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道德心이

라고 하겠습니다.21)

② 우리는 우리나라 産業의 재건과 復興을 爲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

이 부지런히 일하여야 하며, 勤勞를 通하여, 나라에 忠誠을 다하여

야 할 것이다.22) 

  그리고 서사와 설명 방식을 통한 한자어 학습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

하고 있다는 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새로운 한자어의 음을 각 쪽의 

밑에 일괄적으로 제시한 점, 전시독본과는 다르게 ‘연습문제’를 두어 각 

과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독본의 체재를 구성한 점, 편

지(문안, 초청) 쓰는 법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은 이 시기 常用漢字讀 

本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이 독본은 낱자나 한자어 중심의 전통적인 천자문이나 당시 가

장 폭넓게 유통된 백남규의 한자교본 체재를 따르지 않고 서사와 설명

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한문에 대

한 흥미와 학습의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물론 학습 내용을 쉽게 전

달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서 서사 양식을 부분적으로 채용한 것은 常
用漢字讀本만의 특징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독본은 근대

계몽기 이후 발간된 한문독본의 서술 방식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아마도 생활교육연구회 회원들이 주로 식민지 교육의 주된 

실질적인 담당자이거나 수혜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

으리라 본다. 

① 편지,言語,대신,文字로써,의샤,通,것이올시다.

21) 생활교육연구회, ｢四. 傳染病과 豫防注射｣, 常用漢字讀本 2, 서울: 금룡도서주

식회사, 1952.6, 31쪽.

22) 생활교육연구회, ｢二. 國民의 義務｣, 常用漢字讀本 3, 서울: 금룡도서주식회사, 

1952.6,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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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吉이,一日은,그,父親게,엿자오되,

이,편지,어에,보내시,것이온잇가.

(父親) 이것은,汝의,從兄엑,보내,것이다,汝도,편지,써셔,보내여라.

(丁吉) 아즉,一番도,쓰어보지,못얏이다.

(父親) 무엇이던지,汝의,생각을,쓰것이,됴흐니,아모것이나,써,보내여

라.

(丁吉) 무엇을,쓰면,됴켓잇가,알수가,업이다.

(父親)그러면,昨夜에,汝가,감긔로,대단히,알어셔,지금도,낫지,못얏다

고,쓰어라. (…중 략…)

(父親) 참,둇타,그러면,

                    從兄主前 上書

                이동안에,

                긔운이,안녕시온잇가,從兄,母主의, 

                 病患이,쾌히,나으셧시니,매우,깃부오이다.

                 光武,十年,五月,二日, 從兄 丁吉 上書  

          이렇게,쓰어라.

(丁吉) 그럿케,쓰겟사오니,父親의,편지속에한테너어,보내시옵솟서.23)

② 入學式은열時半에끝낫다. 돌아오는거름에,아버지吩咐대로三淸洞아

저씻宅에들럿다. 마주나오신아주머니께서,｢에구,잇브기도한高等普通學

校生徒.｣하시고웃으신다. 從弟들이房안에서튀여나온다.나는그만여럽슨

생각이낫다. ｢오날이야엇덜라구,좀놀다가點心이나먹고가거라.｣하시고,아

주머니께서挽留하시는것을,앉지도안코발을돌이켯다. ｢그러면이것이나入

學記念으로.｣하시고,조의로싼것하나를내주섯다.그러케躁急히굴지안아도

조왓슬터이지마는,엇전지어서집에가고싶엇든것이다. 그리고아버지께서

冊肆에가서서敎科書를사오섯슬터인즉,그것도어서보고싶엇든것이다.24)

③ 英一이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警察이 하고 있는 일을 여쭈어 보

았다. 

“軍隊는 外國의 침략을 막기 爲하여 싸우고 있지만, 警察은 國民들이 

23) 7과 ｢편지｣, 初等小學 4, 大韓國民敎育會, 1906, 7-10쪽.

24) 1과 ｢入學｣, 中等敎育 朝鮮語及漢文讀本 1,朝鮮總督府, 1933,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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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安히 잘 살게 하기 爲하여 나라 안을 지키고 있다. 우리 동네를 맡은 

곳은 바로 네거리 옆에 있는 派出所다. (…중 략…)

“아아, 그렇기 때문에 派出所 문 앞에 ‘우리는 民衆의 지팡이’라고 씌

어 있군요?”

“그렇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警察에 協力하여 우리 동네를 잘 지

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동네를 잘 지키는 것도 結局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이다. 警察은 언제나 民衆에게 親切히 對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25)

  신학제 수립기 교과용 도서인 인용문 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

자 개인이나 집단(‘우리’)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도 하고 서사 속에 편

지글을 삽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조선교육령 시기에 발간된 普
通學校 朝鮮語讀本 1～2(朝鮮總督府, 1923)에서도 그대로 계승된다. 가

령, 봄～겨울까지 일상생활 단면을 학습자 개인(가령, 龍吉이 鳳吉이 형

제)이나 집단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

표적인 경우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

학하는 학생을 위해 편찬된 新編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1(朝鮮總督府, 

1924)의 제1단원 ‘新入學’에서도 학습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로 학

업에 임하는 학생이 가져야 할 자세를 다루기 있는 것이다. ② 또한 마

찬가지다. 이처럼 근대 이후 한문독본이 수신을 함양하고 국가주의에 충

실한 국민을 양성하려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야기와 편지 양식

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국가주의

를 효과적으로 내면화하는 동시에 한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서사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常用漢字讀本 1권은 4단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일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가정과 학교 조직의 특성, 위문담론, 물자절약, 국산

품 사용, 세금 납부 등의 문제를 서사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3권의 6

25) 생활교육연구회, ｢民衆의 지팡이｣, 常用漢字讀本 1, 서울: 금룡도서주식회사, 

1952.6, 3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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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卒業 後의 方面｣ 또한 영일, 대식, 복남, 갑동의 국가재건과 관련

된 학생들의 진로 문제를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반면, 2권을 비롯한 나

머지 단원은 모두 국회의 기능, 국민의 의무, 한자공부의 필요성, 우리나

라의 역사와 문화, 지리, 지하자원, 과학의 중요성 들을 효과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 이처럼 常用漢字讀本은 이 시기에 발간된 다른 한문독본들

과는 달리 설명과 서사 방식을 활용하여 전시체제에서 국민이 지녀야 

할 덕목과 지식을 전달하고 사상 학습을 수행한 텍스트인 것이다.

  셋째, 이러한 서사나 설명의 방식은 전중기 ‘전시독본’의 체재와 내용

을 고스란히 답습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단원마다 본문 내용을 잘 드러내는 삽화를 싣고 있다는 점 

또한 전시독본과 常用漢字讀本의 구성적 특징이다.  

① “자, 그러면 우리의 싸우는 목적도 잘 알았을 것이고, 이 싸움에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는 이때까지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진 이 전쟁을 하루라도 속히 승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 왔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점

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선생님은, 퍽 긴장된 말씨로 이렇게 물으시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

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중 략…) 

“예. 저는 저…… 작년 여름, 대구로 피란했을 적에 동네 어른들과 같

이 군용도로를 고치러 나간 일이 있었고, 서울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 

집안 식구와 같이 위문 편지를 써서 내었습니다.”26)

② 오늘 어린이會에서는 一線에서 싸우고 계신 國軍 慰問에 對하여 

의론하기로 하였다. (…중 략…)  英一이가 손을 들고 일어서서,

“나는 그럼 이번에, 우리 아저씨와 같이 一線에서 싸우고 계신 國軍 

아저씨들에게 慰問 便紙를 써 보내겠습니다.”

또 銀順이도 손을 들고 일어서서,

26) ｢영길이의 싸우는 일기—1월 13일 금요일｣, 전시생활 3-3 우리도 싸운다, 교
학도서주식회사, 1951.3,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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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자들은 病들고 다치신 軍人 아저씨들에게 손수건을 만들어 

보내기로 했습니다.”27) 

  이 시기 전시교육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바쳐졌다. 전시문교의 핵심

은 ‘국민’ 형성과 동원 담론에 있었다. 전우위문문집 勝利를 向하여(전
국공산주의타도연맹문화부, 1951.5)와 一線軍警慰問 꽃다발 제1집(군
경위문수첩간행위원회, 1951.4)에서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위문편지와 위문품 보내기를 교육 내용으로 삼은 까닭은 전시 원호체제

의 확립을 통한 국민 또는 국가 형성을 전시교육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

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주의의 기획 아래 발간된 전시독본은 常
用漢字讀本을 비롯한 반공독본이나 반공교본, 애국생활,애국독

본 들의 유사한 독본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원천 텍스트로서 기능하였

던 셈이다. 

  넷째, 전시독본과 달리 ‘연습문제’를 각 단원마다 두어 한자 학습의 효

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습문제는 주로 빈칸에 글자 

넣기, 한자어와 독음을 연결하기, 한자어를 한국어로 고쳐 쓰기, 한자어

를 읽고 같은 글자에 ○표하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편찬

자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자 쓰기나 문법, 구문 

해석 같은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주로 암기력을 측정하는 수준에 머물

러 있다는 점은 한문독본의 수준과 성격을 잘 보여준다. 즉 ‘연습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바, 이 시기 한문교육이 상식 확충이나 국민 계몽, 생활

한자를 습득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편찬자의 의도가 투사된 연습문제는 각 단원의 주제의식을 반복적으

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셈이다. 

27) 생활교육연구회, ｢二. 우리 學校—1. 우리 班｣, 常用漢字讀本 1, 서울: 금룡도

서주식회사, 1952.6,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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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한자의 번호를 아래 글의 (  ) 속에 맞도록 써 넣어라.

  (1)熱心   (2)安心   (3)簡單

 ㄱ. (    )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ㄴ. 우리가 (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國軍과 유엔軍의 덕이다.

 ㄷ. 우리는 (    )히 공부하여야 한다.28)

1. 다음 한자의 번호를 아래 글의 (  ) 속에 맞도록 써 넣어라.

  (1)無窮花   (2)大韓民國   (3)檀君   (4)單一   (5)團結

 ㄱ. 우리나라는 (    )께서 세워 주신 나라입니다.

 ㄴ. 우리는 (    )國民입니다.

 ㄷ. 우리는 굳게 (    )하여 共産軍을 쳐몰아내야 합니다.

 ㄹ. (    )는 우리나라의 나라 꽃입니다.29)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에 대한 충성, 전선 상황, 전시생활 지침

이 문제를 통해 단원학습과 연계되어 전달된다. 이러한 측면은 학교제도 

안팎에서 국민 형성과 민족 정체성의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

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제시한 차례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기 한문독본은 전시 사상 훈련의 중요한 지

침과 내용, 국가주의와 반공주의, 민족주의 의식을 강하게 담고 있는 교

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 마무리

  사상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시교육에서 기존의 문교행정, 교육 목적과 

방법, 교과서제도가 재편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전중기 매체 

발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가주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

28) 생활교육연구회, ｢二. 우리 學校—5. 일하기｣ ‘연습문제 (1)’, 위의 책, 30쪽.

29) 생활교육연구회, ｢四. 우리나라｣ ‘연습문제 (2)’, 위의 책,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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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국정 또는 검정교과서의 발행은 그 영향이 직접적이었다. 전중

기 국어교과서 못지않게 문교부의 검정을 받은 문학독본과 한문독본들

이 폭넓게 발간되었다는 점은 전시 국어교육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시기는 대중의 지적 교양을 충족시켜 주는 다양한 성격의 

독본이 생산ㆍ유통되기도 했지만, 전시체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매체

의 독본화가 진행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정 분야의 지식과 교양

의 습득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나아가 후방 사회에서에서 사상 훈련과 

시국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훈독본의 발간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은 

한국전쟁기 한문독본의 발간 현황과 성격을 고찰하고 국어과 한문교육

에서 실질적인 교재로 사용된 常用漢字讀本의 매체 특성과 독본에 깃

든 국가주의 담론의 실체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한국전쟁기에 간행된 다양한 한문독본의 매체 기반과 성격을 살

펴보았다. 교수요목기에서 현재의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어교육제도

와 한문독본의 관련성, 한문독본과 국가주의의 관련성을 살피기 위해서

는 한국전쟁 전후 한문독본을 우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다. 이 시기 문교부는 상용한자 1,000자를 지정하여 교육과정에서 필수

적으로 학습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전시문교행정의 방침

에 부응하여 광복기부터 발행되어 오던 다양한 종류의 한문독본이 생산

ㆍ재생되면서 폭넓게 유통되었다. 문교부의 상용한자는 곧 교육용 한자

였으며, 언어생활에서 한자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한문독

본은 한문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필수 매체로 기능하였다. 때문에 문교부 

인사의 ‘추천’이나 문교부의 ‘검정’을 받은 한자와 한문 교육을 위한 별

도의 교재들이 거듭 제작ㆍ출판되는 것은 자유스러운 현상이었다. 이 시

기 글쓴이가 확인가 한문독본은 6종 19책에 이르렀으며, 전중기 동안 판

을 거듭하면서 발행되었다. 이 독본들은 다소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

로 전시 국어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수용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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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한국전쟁기 국어과 한문교육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생활교육

연구회에서 발간한 常用漢字讀本 1∼3의 매체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독본은 전통적인 한문교육의 성격을 넘어 국민국가의 형성과 유지를 공

고히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일정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며 학습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상훈련의 매체로 기능하였다. 또한 1951년 3

월 발간된 전시독본의 편찬 의도와 내용 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전시 국민의 의무나 국군 위문, 승전의지의 고취, 국가재건의 방향 모색 

들의 당대 긴급 현안들을 담고 있었다. 특히 서사와 설명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한문에 대한 흥미와 학습의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한 점은 이 시기의 다른 한문독본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었다. ‘연습문제’를 각 단원마다 두어 한자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처럼 常用漢字讀本를 통해 전시 국어교육에서 한문독본이 제

도화되어 가는 과정과 당시 국어과 한문교육의 실체, 그리고 한문독본의 

존재방식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한국전쟁기 한

문독본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한문교육의 전통에서 한문독본의 위상 변

화를 부분적으로 살필 수 있었으며, 전시 국어교육에서 한문교육의 지향

점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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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Reading Book for Learning 

Classical Chinese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Focused on Sangyong Hanja Dokbon

Lee, Soon-wookㆍYim, Ju-tak

  The goal of this thesis lies in elucidating the identity of Sangyong 

Hanja Dokbon 常用漢字讀本 (Reading book for learning Classical 

Chines) which had used as a supportive learning material in clas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As results, 

we analyze three notable characteristics as follows;

  One is that the book was made for students to more easily learn 

“Ten-hundred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for common use 常用漢字

1,000字” which was appointed by educational authorities in the times. 

This characteristic was, of course, not of its own since it was 

common to other books made for the same goal. But the others are so 

deferent from other books; that it was based on nationalism which all 

the authorities of Korean State had tried to put in the people’s minds; 

that a little texts of it was composed of pieces of the life story of a 

fictitious character who played modeling roles of the people in a 

nation-state. 

  Those characteristics were supposed to be effective for each of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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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potential readers of it not only to learn the appointed letters and 

use them in their daily lives but also to take principles of life as one 

of the people of a nation-state. We note that such characteristics have 

still had an effect on most textbook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course, it should be more clearly examined in succeeding studies.

Key Words : Korean War, reading book, Classical Chinese, Sangyong 

Hanja Dokbon, Korean language education, Nationalism.

❙논문접수 : 2015년 11월 13일

❙심사완료 : 2015년 12월  8일

❙게재확정 : 2015년 12월 20일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